
구라보(Kurabo)의 진-캐주얼과(jeans casual 課)  

–다채로운 스트레치 데님 등 내람회 개최 

구라보의 진-캐주얼과(jeans casual 課)는 도쿄에서 내람회(內覽會 ; 특별고객

만을 초청한 비공개 전시회 ‘內見會’)를 개최하였다. 

내람회의 테마는 ‘스페셜라이즈드 인 스트레치(Specialized in stretch)’였다. 

1998년부터 계속 스타일리시(stylish)한 ‘날씬한 다리(美脚)’나 근년에 유행하

는 스키니(skinny) 등의 세신 실루엣(細身 silhouette)의 진용으로 이용되는 스

트레치 데님 소재의 최신 제품을 소개한 외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세탁가

공에 적합하게 만든 소재군을 제안하였다. 

진(jeans)용 데님은 원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패션성이 우선되지만 스

키니로 대표되기도 하는 것과 같이, 날씬한 몸매에도 움직이기 편한 기능을 

요구하게 되었듯이, 어패럴로부터 주문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. 구라보의 이

번 내람회는 그러한 데님 진에 관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. 

출품하는 것은 인비스타사의 PTT(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) 복합 섬유를 

사용한 ‘T-400’을 비롯하여, 폴리올레핀계 탄성 섬유를 사용한 ‘다우XLA’, T-

400과 라이크라를 코어(core)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한 특수방적사를 사용한 

‘하이브리드(hybrid)’, ‘T-400’을 코어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한 특수방적사를 

사용한 ‘유니버설 밸런스(universal balance)’, 뛰어난 신축성을 갖고 있는 폴리

우레탄 섬유의 라이크라, 유니버설 밸런스와 T-400을 사용한 투웨이 스트레

치(two-way stretch)의 ‘엑스 피트 라이크라(exfit Lycra)’ 등이 있다.  



내람회가 끝난 후에는 ‘여성 레게 보컬리스트(女性 reggae vocalist)’인 ‘메티

스(Metis)’의 미니 라이브(mini live)를 공연(公演)하였는데, 이는 2006년에 이

어 두 번째 시도이다. ‘진과 음악은 같은 감성’이라는 판단으로, 라이브 연출

효과와 다채로운 상품 제시로 거래선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였

다.♣ 

 


